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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군부독재 퇴진, 이원집정제 반대, 민주헌법 쟁취,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시민회관사거리를 비롯한 인천 시내 곳곳에서 전개한 민주화운동이었다. 5·3항쟁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 집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광주5월항쟁 이후 최대의 반정부 시위로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었으며 80

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5·3항쟁의 요구는 개헌을 통한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민중생존권과 같은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주화운동의 과제는 반독재투쟁과 제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생존권 

투쟁으로,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인권운동으로, 정부의 부패감시, 경제정의 실현을 통한 복지 향상 등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본격화한 성범죄와 성폭력에 반대하는 ‘미투운동’, 

학교‧가정‧군대 내 폭력, 직장 갑질‧재벌총수 일가의 갑질과 같은 일상적이고 내재적인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심화하고 

있다. 

5·3항쟁 당시에 요구한 실질적 민주화, 즉 민중생존권 문제는 양상만 바뀌었을 뿐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진화도 요구받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협치와 분권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인권과 평등, 생태주의를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주의, ‘새로운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창안하는 일이 사회적 과제이다.


